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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3) 달성보 지역의 조류발생과 수질인자간의 상관성분석

배헌균 ‧ 권태훈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낙동강은 총 길이 525 ㎞로 국내에서 제일 긴 강이며, 유역면적이 23,860 ㎢로서 국토의 23.9%를 차지하

는 넓은 강이다. 현재 낙동강 본류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8개의 보가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보 설

치 이전에 비해서 강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최근 여름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지

고 있는 부영양화와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달성보에서 조류발생량과 우점종의 변화, 강우, 조도 및 수질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 부영양화와 

수화현상의 발생 여부, 발생 기작 및 영향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지역은 달성보를 중심으로 상·하류 지점을 같이 지정하여 진행하였다. 달성보 내의 3개 지점

(500 m, 500 m 우완, 1000 m)과 상류에 위치한 성산대교, 하류에 위치한 박석진교를 각각 시료채취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수질인자(BOD, COD, T-N, T-P, Clh-a 등)들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수하여 실험이 수행되었

으며, 조류관측의 경우는 현장에서 1L의 무균 채수병에 시료를 채워서 실험실로 이송되어 즉시 전체시료를 

충분히 혼합한뒤 500 mL를 분취한 후 루골용액을 1~2v/v%를 가하여 24시간 정치시킨 다음 상등액을 제거

하여 농축액을 50 mL가 되도록 최종시료를 준비하여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연구기간 동안의 강우자료는 한

국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보별 일강우량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류개체수 및 우점종과 각 수질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시기에서 일부 

인자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겨우는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인자는 찾을 수 없

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실시한 투명도가 13회의 채수 중 8회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시기별로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조

류개체수와 DO와의 상관관계도 13회중 6회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2014년 2015년 pH와 조류게체수와 

상관성에서는 2014년에는 채수가 이루어진 모든 시기에서 상관성을 찾을수 없었지만, 2015년에는 6회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일수질인자와 조류개체수를 통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는 정확한 

조류발생과의 관계를 찾기가 힘든 것으로 사료되어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과 복수인자들과 조류개체수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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